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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원의 경계 

전은선은 비닐하우스를 찍었다. 이 비닐하우스들은 그러나 비닐하우스로서의 삶, 존재가 상실된 것들이다. 

더 이상 작물과 화훼가 이루어지지 않는 공간, 그러니까 폐허로 변해버린 장소들을 흑백사진으로 찍고 있는 

것이다. 소멸과 죽음과 부재를 환기시켜주는 것이다. 그것은 시간을 정지시키고 사진에 거역하고자 하는   

금기의 위반이라는 짜릿한 모반의식과 쾌감에 사로잡혀 있다. 한 장의 사진을 본다는 것은 그래서 사라지고 

없어져버린 것들, 더 이상 실체화할 수 없는, 기억과 재생으로 복원될 수 없는 것들을 아프게 되살려주는  

의식과 닮아 있다. 모든 사진은 결국 ‘상처’이다.  

경작되고 생성되는 장소성으로써의 화원, 비닐하우스가 아니라 버려지고 더 이상의 경작이 진행되지 않는 

곳, 생명이 진행되는 곳이 아니라 죽음이 펼쳐지는 장소송이 강하게 환기되는 장소를 찍고 있는 전은선은 

버려진 비닐하우스에게 초혼제를 지내는 것 같다. 그것은 어딘지 모르게 음산하고 불안하며 심지어 그로테

스크하다. 흑백의 톤은 그 불가사의한 공포, 긴장을 자극한다. 덮게 역할을 하는 비닐이 찢겨져 나간 상처 

구명이 숭숭 뚫린 내부, 바닥에는 온갖 쓰레기와 풀, 나무줄기 등이 마구 헝클어져 있다. 후경으로 자리한 

비닐들이 그런 폐허와 소멸의 상흔들을 보여준다면, 전면에 가득 찬 잡초, 들풀들 그리고 비닐을 타고 가로

질러 가는 무성한 담쟁이들은 그와 정반대의 성격을 띤다. 죽음과 삶, 폐허 속에서 진행되는 생명의 운동이 

은밀히 감촉된다.  

생명이 부재한 곳은 시간이 느껴지지 않는 곳이다. 작가의 렌즈에 걸린 대상들은 그런 비닐하우스를 숨죽여 

물래 들여다보고 있는 관음적 시선 아래 포착된 것들이다. 인간이 부재한 공가, 폐허로 돌변한 공간을 들여

다본다는 것은 기묘한 긴장과 불안을 준다. 그것에서 그의 눈에 잡힌 것들은 역설적이게도 그 같은 공간에

서도 삶, 생명이 진행되는 한 장면이다. 그것은 비닐을 타고 엉켜 붙어가는 담쟁이 혹은 잡초, 자생적인   

들풀들의 무서운 생장력에서 놀랍게 감지된다. 그것이 자연의 힘이다. 물기와 곰팡이 습기와 눅눅함, 밖과 

안의 기온차에 의해 맺힌 물방울들이 이들의 삶을 가능하게 한 것이다.  

인간의 손길과 보온의 비닐로 곱게 자라 시장에 내다 팔린 작물들이 거둬진 장소에 잡초들만이 왕성하게, 

무식하게 자가고 있다. 잡초는 빈자리를 메워간다. 잡초의 노마드적 생명력은 구획과 경계와 분리를 단호히 

거부하고 모든 곳에 자리를 잡고 모든 것에서 자유롭다. 한편으로는 새카맣게 말라 죽어가는 잡풀들도 보인

다. 이 퇴락하고 황폐화된 그러나 자연의 질서, 순환이 무섭게 진행되는 장소를 사진으로 보여주는 작가는 

그런 의미에서 죽음과 시간의 부재를 강하게 환기시켜준다. 

이 비닐하우스란 공간은 사실 인간이 인위적으로 만든, 분리해놓은 공간이다. 그것은 본래 자연의 공간에  

경계를 치고 분리시키고 격리시킨 것이다. 사실 정원, 화원 역시 마찬가지 이다. 인간이 인위적으로 만든  

자연공간이 그 화원, 정원은 사실 태초에 하나님이 만든 정원, 에덴(파라다이스)에의 강한 향수와 갈망이었다. 

잃어버렸던 그 곳, 그 때 인간이 독점했었던 그 공간을 다시금 내 눈앞에 펼쳐놓고자 하는 욕망이 서구인들



에게 정원과 화원을 만든 동인이다. 또한 온실, 비닐하우스는 사계절의 변화와 시간의 지배, 장소의 지배를 

받는 자연 / 식물을 인간의 손아래 지배하고자 하는 무서운 욕망의 반영이다. 이제 계절과 시간, 장소조차 

인간이 완벽하게 소유하게 된 것이다. 우리는 이 비닐하우스를 통해 겨울날에도 수박을 먹을 수 있고 이죽

의 과인 온갖 꽃들을 마음껏 구할 수 있다. 슈퍼마켓과 백화점, 비닐하우스가 오늘날 우리들의 낙원이고   

에덴이다. 어쩌면 ‘에덴’은 이미 완벽하게 실현되었는지 모르겠다. 그러나 여기에는 자연을 황폐화시키고   

생명 있는 모든 것들을 절멸시키며 우지의 순리와 이치를 거스르는 인간의 무서운 이기와 욕망이 강하게  

들어와 있다.  

전은선은 버려진 비닐하우스를 통해 인간 욕망의 한 부분을 은밀히 고발한다. 다큐멘터리적 속성이 얼핏  

감지되는 것도 여기에 연유한다. 자신의 이기심과 목적, 자본의 구현에 다라 땅을 구획하고 분리시켜 경작해 

놓고 이렇게 황폐해진 땅을 방치하고 사라져버린 자신의 자리를 자연 스스로가 치유하고 있는 안쓰러움이 

스며있다. 잡초와 들풀들은 그 상처를 제 몸으로, 온몸으로 메워나간다. 그것들은 인간이 설정한 인위적   

분류와 틀을 지워나간다. 어쩌면 전은선의 작업은 그 경계에서 이뤄지는 사건을 기록하고 싶어 하는지 모르

겠다. 


